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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내용

회의안건

1) 표준화 플랫폼 기준 구축

2) 안전통합 시스템 구축

회의내용

1) 표준화 플랫폼 기준 구축

- 규제의 표준화 보다, 기본 가이드 정도의 표준화 구축이 필요함

- 표준화 확장성을 위해 정부과제로 표준화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과제가 진행되어야 함

- 기술표준화가 필요한 항목 (예, 드론, 통신, iot기기, ai cctv, 딥러닝 등)

- 스마트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화된 사례를 부분도 따라갈 필요가 있음

  → 공통으로 기술표준화가 시급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추진방향 설정

2) 안전통합 시스템 구축

- 플랫폼이 아닌 솔루션만 많아, 연동의 어려움이 있어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

- 단순 기기연결 플랫폼이 아닌 빅데이터,머신러닝,클라우드기반 등등 연동된 플랫폼 

정의가 필요함

-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인 규제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스마트관제 규제샌드박스

에 건의하기위한 설문 조사 필요

  예) 건설현장이나, 스마트건설에 필요한 드론 촬영에 제출해야하는 서류, 

      승인 절차가 많아 적용이 어려워 규제완화 필요

- 플랫폼 기능의 인증은 있으나 건설현장 인증 연결이 어려워 적용할수 있는 인증 

  정리가 필요함

  예) 감지에대한 정탐률, 95%이상이 인공지능 인증

- 기술들에 대한 항목 정리 필요

3) 스마트건설, 스마트건설 안전 전문인력 양성

-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운영방안과 국토부,노동부, 예산확보 방안에 대

한 기재부 건의도 필요

-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드론, 3d스캐너, 스마트건설 자격증의 단계별 자격필요

- 단순 BIM프로그램 사용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건설기술자가 BIM을 사용하는 전문

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기술자 자격증 안에 챕터로 BIM을 넣는 의견 제시

- 건설 특성상 지방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인력의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

축 필요함

-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퇴직자 인력 활용방안 구축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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